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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 7차 종교 교육과정이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축시킬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기독교학교와 교회당국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 7

차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정의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전제 위에 , 연구자는 제 7차 교

육과정 안에서 어떻게 종교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를 탐색하였다 . 이를 위

해 우선 제 7차 종교 교육과정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성찰하였다 . 여기에서 얻

어진 결과는 ①제7차 종교 교육과정이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개념 -경험주의자들의

교육과정이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 ② 제7차 종교 교육과정

은 교양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접근되고 있음으로 , 종단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에

서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 ③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신앙교육적 접근과 종교

학적 접근을 병행시키는 특징이 있다 . ④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신앙교육적 접근과 종

교학적 접근의 균형보다는 후자에 의한 전자의 지나친 종속으로 흐르는 경향 때문에 , 종

단학교로부터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 . ⑤ 제7차 교육과정은 기독교의 측면에서 볼 때 , 다

양한 기독교 전통을 간과한 채 어느 하나로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⑥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종교교사의 양성이 시급하다 .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을 하였다 . ① 종교 교육

과정의 개념이 교과서와 같은 객관적 실재의 의미보다 재개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초월

을 향한 실천의 과정 으로 재개념화시킴으로써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② 기독교과목 (성경과목 혹은 종교교과 )만을 종교교육의 전체로 인식하는 것으로

부터 벗어나 , 모든 교과목 속에 기독교적 지식과 정신이 스며들게 하는 작업이 요청된

다 . ③ 종교과목 중심의 종교교육으로부터 인성교육 중심으로 종교교육이 전환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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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 ④ 기독교 학교에서의 실제적인 종교교육은 종교수업 시간이나 종교교재를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교사나 학교환경 같은 성례전적 존재 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

하여 그에 대한 학교의 더 큰 관심이 요청된다 .

핵심 주제어: 제7차 종교 교육과정 , 재개념화 ,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 기독교학교 ,

신앙교육적 접근 , 종교학적 접근 .

I . 서론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에 의해 고시된 제 7차 교육과정은 현재 많은 교사

와 학부모들로부터 기대와 우려라는 이중적인 주목을 동시에 받고 있다. 여기서

기대란 새로운 교육과정의 등장으로 인해 소위 한국교육의 고질병으로 알려진

입시위주의 주입식교육과 학생의 개성을 무시하는 줄세우기교육 등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의미한다. 동시에 우려란 이번의 교육과정 변화도 그 동안 너

무나 쉽게 바뀌어온 교육제도처럼 과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교육과정의 변화로

서, 교육의 현장을 무시한 채 진행되었던 또 하나의 탁상행정으로 전락되지 않

을까 하는 걱정이다.1) 특히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적 배경을 지닌 사립학

교는 제 7차 교육과정이 종교적 가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상당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감리교의 경우, 2000년 3월 기독교학교 성경교과 부활을 위한 호소문 을

통해 제 7차 교육과정이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과 성경교육의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종전과 같이 성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 바 있

1)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김정숙 의원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정부교육정책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에 의하

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주체 10명 중 8명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불신감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 85%, 학생 82.8%, 학부모 73.4%가 교육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한 다고 응답함). 자세한 것은 《조선일보》2001년 9월 30일자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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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은 이미 지난 해 (2000년) 초등학교 1

학년부터 시행되어 2001년 현재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적용되고 있

다. 그리고 2002년에는 초등학교의 전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서 시행되고, 2003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전학년, 그리고 고

등학교 1- 2학년에서 시행되며, 2004년에는 모든 초·중등학교의 전학년에서 시

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제 7차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우려와 개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급별, 학년별로 연차적으로 적용되어 2004년에는 명실공히 완전히

실현되는 시점에 이르게 된다.

이미 제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 시점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개

정의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할 때, 제 7차 교육과정 안에서 어떻게

종교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지를 탐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중

요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종교교육의 효율

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 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종교 교육과정의 특징

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종교교육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할지를 숙고해 보고자 한다.

II . 제 7차 교육과정의 성격과 교육과정 이론의 배경

1. 최근의 교육과정 연구유형

최근 교육과정학계에서 논의되는 교육과정이론은 그 연구 유형으로 볼 때, 크

게 세가지 범주로 구분되곤 한다. 그것은 1970년대 중반 파이너 (W illiam Pin ar )

와 그의 동료들이 자신들을 재개념주의자 (r econceptualist s )로 분류하면서부터

유형화되었는데, 전통주의 접근(t radition alist s ), 개념-경험주의 접근

(conceptual- em piricist s ), 그리고 재개념주의 접근이다.3) 이러한 유형분류는 교

2) 이 호소문은 감리교회의 감독에게 보낸 호소문으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계통학교협

의회·계통학교교장회·교목회·대학교목회·학원선교회·교육국의 이름으로 되어있다 .
3) W illiam H . Pinar , ed ., Curriculum Theoriz ing : T he R econcep tualis ts (Berkeley , 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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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이론을 연구하는 중요한 분류체계로 간주된 채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연구에 대한 각 접근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통주의 접근에 의한 교육과정 연구는 교육과정 이론가인 타일러(Ralph

T yler )의 책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원리」 (1949)4)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구성

과 조직원리의 체계 (sy stem )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 체계란 다음의 네가지

질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① 학교가 성취해야할 교육목적은 무엇인가? ②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용한 학습경험은 어떻게 선정될 수 있는가? ③ 효

과적인 교수를 위해 학습경험은 어떻게 조직될 것인가? ④ 학습경험의 효과성

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이처럼 전통주의자들은 이 네가지 원리에 따라

교육과정의 목표, 학습경험의 선정, 학습경험의 조직, 그리고 평가를 연구하였

다.

둘째, 개념-경험주의 접근은 1960년대 이후 교육과정 연구분야에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활발하게 논의한 그룹의 입장을 의미한다.5) 그 논의된 것 중 가장

대표적인 논의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전

문적, 기술적 언어가 분명하게 진술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의 구성과

조직이 검증된 사회과학적 경험을 근거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경험론적 입장의

논의이다. 이 두 입장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개념-경험주의 접근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이들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용어를 명료하게 정의하는 일과 함께, 교육내

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능력, 곧 인지적 능력, 정서적 능력,

그리고 운동기능적 능력을 세분화하고, 그에 적합한 학습내용을 세분화시켜 서

McCutchan, 1975); 한편, 슈버트 (William Schubert )는 항존주의적 패러다임, 실제적 패러

다임, 그리고 비판적 패러다임으로 구분한다 . 여기서 항존적 패러다임이란 타일러(Ralph

T yler )의 교육과정 이론에 근거한 패러다임이고, 실제적 패러다임은 슈압 (Joseph Schw ab)

등에 의해 제시된 실제성의 개념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이론이며, 비판적 패러다임은 이데

올로기 문제와 관련된 비판적 이론적 연구를 중시하는 이론이다. 자세한 것은 William H .

Schubert , Curriculum : P ersp ect iv e, P arad ig m , and P oss ibility (1986), 『교육과정이

론』, 연세대학교교육과정연구회 (서울 : 양서원, 1992) 참조.
4) Ralph T yler , B as ics P rincip les of Curriculum and I ns truct ion (Chicag o: Univer sity of

Chicag o Press , 1949).
5) 이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교육과정이론가는 Beauchamp, T anner부부 등을 들 수 있

다 . 자세한 것은 Georg e A . Beauchamp, Curriculum Theory , 4th ed. (It asca, Ill: P eacock

Publishers , 1981), Daniel T anner and Laurel T anner , Curriculum D evelop m ent: Theory

into P ract ice , 3r d ed.(Englew ood Cliffs , NJ : Prent ice- Hall, 199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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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하는 일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육과정의 효율성

(effect iv en ess )을 높이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념-경험주의자들은

교육과정 개발자와 교육과정 실천가의 협력, 교육과정개발과 교육과정 실천 (수

업)의 유기적 통전성,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의 책무성 등을 강조

하게 된다.

셋째, 재개념주의 접근은 197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

에 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6) 이 접근의 주요한 특징은 교육과정을 학교와 사

회간의 상호작용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을 학

교와 보다 넓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학교에서 전수하고자 하는

지식과 문화는 보편적이며 비정치적인 성격의 지식이 아니라 특정 계층이나 범

주에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

도를 통해 전통적인 교육과정의 개념 및 연구형태를 그 근본부터 수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문제를 단순히 학교 내의 문제로

축소시킨 것에 반대하면서, 진정한 교육과정 이해는 사회와의 관계성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개념주의자들은 정당

성 (r ightn ess )의 문제를 교육과정 연구의 핵심적 주제로 삼고 있다. 달리 말해

재개념주의자들은 교육과정의 순례 (pilgrim age)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교사와 학

습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의미를 중시한다. 뿐만 아니라 재개

념주의자들은 학교체제가 갖고 있는 이념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교육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될 것을 강조한다.

2. 제 7차 교육과정의 성격의 이해

앞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연구유형들이 지시하는 주장들이 제 7차 교육과정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제 7차 교육과정의 성격을 보다 명확

6) 이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는 Pinar와 Giroux 등을 들 수 있다. 자세한 것은 Pinar , ed.,

Curriculum T heoriz ing (1975); Henry A . Giroux , Anthony N. Penna, W illiam Pinar ,

eds ., Curriculum & I nstruct ion: A lternat iv es in E ducat ion (McCutchan Publishing Co.,

1981); Pinar , et al. eds ., Understanding Curriculum (New York: Pet er Lang , 1995)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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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7차 교육과정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좋은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에 의해 고시된 제 7차 교육과정의 성격을 살펴본다. 그것은 다음

과 같이 다섯가지 진술로 설명되고 있다:

가 .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 학교 ,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

는 교육과정이다 .

나 .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다 . 교육청과 학교 ,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라 . 학교교육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마 .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7)

앞에서 제시된 세가지 교육과정 연구 유형에 따라 제 7차 교육과정의 성격을

고찰하면, 제 7차 교육과정은 적어도 세가지 정도의 교육과정 이론의 특성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 가 항에서 제시된 것처럼 제 7차 교육과정이 국가수준의 통일성을 중

시하면서도 지역·학교·개인 수준의 교육현장의 다양성을 추구한다고 할 때,

그것은 제7차 교육과정이 개념-경험주의자들이 중시하는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중시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즉 교육과정이 국가수준에서 통일성만 강조될 경

우, 그것은 국가의 특정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전수적 기능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학생에게 유익한 교육과정이란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렵다. 동시에 국가수준의 교육목적이 전적으로 배제된 학교나 개인 수준의 교

육과정은 한 국가의 공동선(comm on good )을 지향하는 공교육 체제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국가수준의 교육목표와 학교 및 개인 수

준의 교육목표가 적절하게 조화를 시도하는 것은 교육목표의 효과적 성취란 측

면에서 볼 때 개념-경험주의자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제7차 교육과정이 개념-경험주의 접근에 근거한다는 것은 나

항에서도 반영되어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궁극적인 효율성은 학생의 학습성과

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교육과정 전문가에 의해 교육과정이 잘 개

7) 교육부,『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 15호 [별책7]), iii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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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고, 교사에 의해 그것이 잘 시행되었다고 하더라고, 학습자에 의해 그것이

특정한 결과로 산출되지 않는다면, 교육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나 항의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란 명제는 교육의 효율성

을 중시했던 개념-경험주의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

다.

둘째, 나 항에서 제시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은 개념-경험주의자들이 강조

하는 학교현장의 실제적 (the pract ical) 문제를 제7차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

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실 전통주의자들이 지나치게 교육과정 연구를 연구자

중심 혹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면, 개념-경험주의

자들은 교육과정 연구가 교육현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역설한 바 있다.

특히 슈압 (S ch w ab )과 태너 부부를 비롯한 많은 교육과정 연구자들이 교육과정

연구가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되어야 하고, 특히 학

습자의 학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을 역설한바 있다.8) 이런 점에서

볼 때, 제 7차 교육과정은 개념-경험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교육현장의 중요성이

비교적 충실히 반영된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 라 항에 잘 드러나듯이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념을 교과서

의 의미로부터 확대시켜 보다 폭 넓은 의미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개념-경험주

의자들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과정의 개념을 교

과서의 의미로 이해하여, 그것을 전수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다.

그래서 학교교육이 교과서 중심으로 흐름으로써 교과서를 만든 교육과정 개발

자(개발자가 국가이든 혹은 국가의 검인정을 받은 교과서 개발 전문가이든)에게

학교가 종속되었고, 지식전달에 초점을 맞춘 입시위주교육으로 학교교육이 왜곡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체제를 교과서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의 인성교육을 지향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

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마항도 제 7차 교육과정이 학

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임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

준 이란 표현 자체가 암시하듯이 제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양

적 수준 만 강조하던 과거의 관행을 거부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

8) Joseph J . Schw ab, "T he Pr actical: A Languag e for Curr iculum ," S chool R ev iew 78,

(1969); T anner & T anner , Curriculum D ev elop m ent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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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양적 수준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마도 그것은 과거의 학교교육

이 학생들의 질보다는 양에 의해 평가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양적

평가를 통해 줄세우기 교육이 정당화되었고, 그 결과 일류대학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합격했느냐로 학교의 순위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 7차

교육과정이 양적 수준 보다는 질적 수준 을 더 고려하겠다는 의지는 학습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다시말해 제7차 교육과정은 교과서

중심의 지식 교육 중심에서 학생의 전인적인 인격발달 중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제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경험을 중시

하는 개념-경험주의자들의 시각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다 항은 교육과정 개념을 교사나 학습자 혹은 행정당국의 어느 특정한

시각을 반영한 제한된 의미로 축소시키기보다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로 수정시킨 점에서 상당부분 재개념주의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전통주의자들은 주로 교육과

정의 개념을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교과서나 실라버스

와 같은 어떤 객관적 실재로 보려는 입장을 견지한다. 반면에 개념-경험주의자

들은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서 산출되는 일종의 의도된 학습성과 나 효율적인

교육과정체제 등으로 정의한다.9) 이러한 정의를 통해 교육목표가 보다 효율적

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재개념주의자들은 교육과정의 개

념을 전통주의자나 개념-경험주의자들처럼 교과서나 의도된 학습성과와 같은

객관적인 실재로 이해하기보다는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서 발생하는 어떤 내

적인 초월적 변화를 의미한다. 달리말해 교육과정이란 효율성의 맥락에서 교사

가 사전에 준비하는 어떤 문서나 지식의 체계도 아니고, 또 교수-학습과정을 통

해 학습자가 최종적으로 획득하는 어떤 경험의 결과물도 아니다. 오히려 교육과

정이란 교사와 학습자가 수업이라는 상황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발생되

는 일종의 초월경험, 곧 자신의 현재 모습보다 더 성숙되어지는 잉여의 경험이

라고 말할 수 있다.10) 이런 점에서 볼 때, 제 7차 교육과정은 재개념주의자들이

9) Beauchamp, "Basic Component s of Curriculum T heory ," Curriculum and I ns truct ion,

pp. 64- 68; Mauritz Johnson, Jr ., "Definitions and Models in Curr iculum T heory ,"

Curriculum and I ns truct ion , pp . 72- 74.

10) 손원영, 「프락시스와 기독교교육과정」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1), 47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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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는 교육과정의 개념을 상당부분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11) 다만

자신들의 전통과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란 방법을 강조하고 있지 않

기 때문에 그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교육과정 개념의 측면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제 7차 교육과정의 성격은 개념-경험주의자들의 시각이 지배적인 교육

과정이며, 동시에 부분적으로 재개념주의자들의 주장이 반영된 교육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특히 제 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극대화함으로써

인간성 교육 이라는 교육목표의 성취를 효과적으로 높이는데 관심을 둔 교육

과정일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III . 제 7차 교육과정의 특징과 기독교교육학적 비판

1. 제7차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특징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7차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전체적 특징으로 볼 때, 과거 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11) 제 7차 교육과정은 다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 그것은 먼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개념의 명료화를 중시하는 개념-경험주의자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그리고 제 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념을 다함께 만들어 가는 의미 로서,

국가와 교육청, 학교, 교사와 학생이 함께 더불어 만들어 가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목표를, 어떠한 교육내용과 방

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국가수준에서 정해 놓은 공통적·일반적 기준이다.

교육청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라 지역적 특수성과 실태를 반영한 지침을 제시하

고, 학교에서는 학교의 실정과 학생에게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 교육활동을 전개

하게 된다; 교과서란 학교교육을 위해 학생이 사용하는 주된 교재와 보조교재이다 . 교과

서의 종류에는 교육부장관이 저작권을 가진 1종 도서,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 도

서, 교육부 장관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 등이 있다 . 자세한 것은 교육부,「함께

만들어가는 제7차 교육과정 : 문답으로 알아보기 (교사용)」교육부 홈페이지

(w w w .m oe.g o.kr )「제7차 교육과정」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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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여섯가지의 특징이 있다.12)

① 개정의 특징: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교육

과정과 달리 교육체제 전반을 개정하는데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

로 진술하면, 제 6차 교육과정이 과거 교육과정의 교육내용(soft w are)을 수정하

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내용(soft w are : 교육목표와 내

용, 방법과 평가) 뿐만 아니라 교육의 외적 환경/시설 (h ardw are), 및 교원

(hum anw are )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교육시스템의 종합적인 혁신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은 과거의 교육과정 변화와 근

본적으로 다른 총체적인 개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② 교육목표: 제6차 교육과정이 핵심적인 지식전달을 중심으로 한 평균적 인

간양성이 교육목표였다면, 제7차 교육과정은 사고력과 창의력 육성에 초점을 맞

춘 독창적이고, 창의력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데 교육목표가 있다.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이 지식전달이라는 인지적 교육목표중심에서 인간의 지·정·의의 통

전적 발달을 중시하는 실질적인 전인교육으로 그 교육목표가 전환되었음을 의

미한다.

③ 교육내용: 과거에는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 지식을 교육내용으로 강조했으

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면적 사회적 적응지식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바뀌었

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른 획일적·지식주입식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었다면, 제7차 교육과정은 지식기반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지식관을 통해 자기주도적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유익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④ 교육방법: 과거의 교육과정이 교사 중심의 지식전달을 위해 전수라는 방법

을 선호했으나,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탐구활동 및 자기주도적 학습

을 강조한다.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이 교사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되었

음을 가장 잘 반영시켜준다.

⑤ 교육평가: 제7차 교육과정이 과거의 교육과정과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점은 평가방법이다. 과거의 교육과정이 주로 지필위주의 계량적 평가방법에 의

존했다면, 제7차 교육과정은 질적 평가방법인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2) 6·7차 교육과정, 교과서 비교, w w w .m oe.g o.kr ,「제7차 교육과정」메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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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교육과정의 구조: 과거의 교육과정이 하나같이 초·중·고등학교별로 각각

다른 별도의 교육과정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은 과거의 교육과

정이 학교급별로 연계성이 없었음을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두가지의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초1학년-고1

학년 10년간)과 선택중심 교육과정 (고2·3학년)을 설정하였고, 둘째는 각 학교

급별로 일관성있게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내용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네가지

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의 확대, 학생의 학습부

담 경감 및 선택권 확대, 수준별 수업, 그리고 세계화 및 정보화에의 대응이란

측면이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은 과거의 교육과정과 달리 교육과정 편성권을 획기적으

로 확대시키고 있다. 그래서 제6차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편성에서 학교의 자율

적 편성을 실험적으로 시도했다면, 제7차 교육과정은 그것을 더 발전시켜 학교

에게 교육내용 재구성권 을 부여한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제6차 교육과정이 고

등학교에서 12단위까지 학교재량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시켜 학교지정 교과목 이수단위를 28단위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이 재량활동

을 확대 및 신설한 점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을 초등학교 3- 6년의

경우 주당 1시간, 중학교의 경우 주당 1- 2시간(선택), 그리고 고등학교는 재량활

동이 없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전학년을 대상으로

주당 2시간으로 확대시켰고, 중학교의 경우는 주당 4시간으로 확대시켰으며, 고

등학교의 경우는 고1학년에 12단위 (주6시간)를 신설하였다. 이처럼 제7차 교육

과정은 과거의 교육과정에 비해 획기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주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해 제7차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각

단위 학교의 책임성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과 교육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란 점에서 주목을 끈다. 특

히 학생의 학습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주고, 동시에 학습자의 학습선택권을

학대시켜준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

면, ① 제7차 교육과정은 필수과목을 감축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이 중학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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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고등학교 10교과 (70단위)에서, 제7차 교육과정은 중학교 10교과로 축소하

고, 고등학교는 10교과 (56단위)로 필수단위수를 20% 감축한 것이다. ②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12년간의 학습내용이 10년간의

국민공통기본교육으로 축소됨으로써, 실질적인 필수학습요소가 감축된 효과가

있다. ③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선택과목이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들어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 중학교 3과목, 고등학교 보통교과 60과목 및 전문

교과 378과목이었다면, 제7차 교육과정은 각각 중학교 10과목 (생활외국어 7과목

신설), 고등학교 보통교과 79과목 및 전문교과 445과목으로 확대하여 학생의 선

택권을 확대시켰다. ④ 제7차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과목도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축소시켰다. 그래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이 10교과,

중학교 11교과, 고등학교 12과목이, 각각 초등학교 9과목, 중학교 10교과, 고등

학교 10교과로 축소되었다. 특히 주목을 끄는 변화는 ⑤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정 (인문·사회, 자연, 직업 및 기타)을 폐지한 점이다. 이

폐지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학생 개인별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끝으로 ⑥ 제

7차 교육과정은 과거의 교육과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과목선택권을 학생에게

부여한 점이다. 물론 과목 선택권이 모든 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

학교 2,3학년에게 한정되었지만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과목선택권의 범

위를 고2,3학년 이수단위 136단위 중, 학생이 최소 28단위 이상 최고 50%까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맥락

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이 배울 것을 결정

하고 또 학습하는 선택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학생이 교육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당당히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수준 등을 고려하여 교과의 교

수-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 특징이 있다. 학습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내용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학습집단 구성원의 능력차

가 심하게 작용하는 교과의 경우에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교과의 내용이 다양한 영역이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습집단 구성

원의 능력별 개인차가 그다지 심하게 작용하지 않는 교과들의 경우에는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은 소위

우열반편성으로 왜곡되어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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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개인차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교육적 불평등 해소

의 방법으로 제안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넷째, 제6차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시대적 배경으로 산업사회를 전

제했다면, 제 7차 교육과정은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화와 정보화로 요약되는 사회이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혁명을 배경으로 하여, 제7차 교육과정은 학습자로 하여금 새 시대에

적절히 대응할수 있도록 외국어능력과 컴퓨터활동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

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국제계열 고등학교 신설에

대비하여 국제와 관한 교과 21과목을 신설하였고, 고등학교 제2외국어 영역을

6개과목에서 7개과목으로 확대하였으며 (아랍어과 추가), 중학교에 제2외국어를

신설하였다. 특히 중학교 신설외국어에는 중국어등 생활외국어 7과목을 신설하

였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은 정보과목을

신설하였다 (「정보사회와 컴퓨터」: 4단위,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 이처럼 제7

차 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화와 정보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

록 외국어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제7차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

다. 첫째, 교사에 대한 학생 우위를 중시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둘째, 국가

에 대한 지역/학교 우위를 인정하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셋째, 재량수업·특

별수업·교과서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한 학교재량권 확대, 넷째, 수준별 교육과

정을 통한 실질적 평등 지향의 교육과정, 다섯째,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책임성

을 중시하는 학부모의 참여폭을 넓히는 교육과정, 여섯째, 학생의 실천적 삶을

중시하는 수행평가 강조 등이다.

2.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기독교교육학적 평가

위에서 진술된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고려할 때, 기독교교육학적 관점에서

적어도 네가지 정도의 긍정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은 전인교육

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사실 전인교육은 인간을 통

전적 존재(지·정·의의 존재)로 보고자 하는 기독교교육학의 인간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최근 기독교교육학계에서는 인간의 통전성을 고양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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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영성적 접근 (spir itual approach )13)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인간이

해가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라고 할 때, 기독교교육학의 측면과

상당히 부합된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이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모든 인

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내적 본성, 곧 하나님의 형상 (I m ag o D ei)을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 기독교교육학계에서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볼 것인

가 아니면 죄된 존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결되기 쉽지 않은 오랜 논쟁

거리이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때, 교육의 개념

은 학습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습자를 하나님의 형상으

로 보는 순간, 학습자는 영적 가능성의 존재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능동

적 주체로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은 수준별 교육과정을 통해 기독교적 평등지향의 교육과

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다시 검토해야 하겠지

만,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이 단순히 기회균등이라는 소극적 평등해

석을 뛰어넘어 박애주의적 평등해석 곧 학습능력이 뒤쳐지는 학습자를 긍정적

으로 차별화 (positiv e discrim inat ion )하여 그에게 교육의 혜택을 더 부여함으로

써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고자 한 점은 성서의 평등해석과 상당한 일치를 보

이고 있다.15)

13)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손원영, 기독교교육의 영성적 접근, 《기독교교육논총 : 기독교

교육연구의 현황과 새좌표》7,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1), 203- 233쪽.
14)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기독교교육학자들은 인간의 죄성을 강조한 반

면, 자유주의적 전통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선성 곧 하나님의 형상을 중시한다. 그

런데 이 양자 사이의 긴장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그 우열에 있어서는 인간의 선

성을 중시하는 것이 최근 학자들의 경향이다. 예컨대, 그룸 (T hom as Gr oom e)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뒤 인간에게 주신 원혜 (orig inal gr ace)로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원죄 (orig inal sin )보다 크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한다 .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기독교교육의 출발점을 발견하게 된다 . 자세한 것은

T homas H . Groome, E d ucat ing f or L if e: A Sp ir itual V is ion f or E very T eacher and

P arent (Allen , T X: T homasMore, 1998), pp . 74- 113참조.
15) 평등해석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는 강희천, 『기독교교육사상』(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172- 206쪽, 특히 195- 197쪽 참조 ; 긍정적 차별화에 대한 또 다른 기독교적

평등 해석은 해방신학자들의 주요한 주장이기도 하다. 특히 구티에레즈(Gustav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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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가 과거와 같은 개인주의적 집단성 16)을 넘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강조한 점은 학교

의 공동체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독교적 종교교육의

접근방법 중 하나인 신앙공동체 접근"(faith com m unity approach )17)이 지시하

는 것처럼, 신앙을 비롯한 바람직한 인간성은 특정한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획득

되기보다는 오히려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공동체적 삶을 통한 인격적 관계에

의해 자연스럽게 얻어진다. 여기서 종교교육이 시사하는 바람직한 삶이란 더불

어 사는 삶이요, 특히 공동체 지향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18)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은 개별 학생들을 하나의 교실 속에 집합시킨 채, 학생

사이의 경쟁만 부추긴 왜곡된 공동체 지향의 생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 실종되고 오직 지배와 경쟁

만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제7차 교육과정이 극복을 시도한 점

Gutierr ez)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 약자에 대한 편애적 사랑은 모순되지 않는다 는 유

명한 명제를 제시한 바 있다 . 자세한 것은 James B. Nickoloff, ed., Gus tavo Gut ierrez :

E ss ent ial W rit ing s (Maryknoll, NY : Orbis Books, 1996), pp . 143- 146 참조 .
16) 여기서 개인주의적 집단성이란 교실 안에 다양한 학습자들이 모여있지만 구성원 사이

의 인격적인 교류와 협력은 없고, 그 대신 경쟁과 통제만이 작용하는 교실의 성격 을 의

미한다 . 이것은 팔머(Parker P alm er )의 진리추구형공동체와 다이크(John Dyk)의 협동교실

과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 팔머의 학교공동체의 유형 (치료유형공동체, 민간

유형공동체, 마케팅유형공동체, 진리추구형공동체)에 대해서는 Parker J . Palmer , T he

Courag e to T each: E xp loring the I nn er L ands cap e of a T eacher 's L if e (San Fr ancisco:

Jos sey - Bass Publishers , 1998), pp . 89- 113 참조 . 그리고 다이크의 교실유형(개인주의적

교실, 경쟁적 교실, 단순그룹작업교실, 협동교실)에 대한 설명은 John Van Dyk, T he

Craf t of Chris t ian T eaching : A Classroom J ourney (Sioux Center , Iow a: Dordt Pres s ,

2000), pp . 118- 121 참조.
17) 기독교적 종교교육학에서 최근 20여 년 동안 연구주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접

근방법들은 종교수업이론, 신앙공동체이론, 신앙발달이론, 해방이론, 해석이론 등을 들 수

있다. 자세한 것은 Jack L. Seym our, and Donald E . Miller , eds ., Cont emp orary

A pp roaches to Chris t ian E ducation (Nashville: Abing don Press , 1982); Jack Seym our,

ed ., M app ing Chris t ian E ducation: A pp roaches to Cong regational L earning (Nashville:

Abing don Pr ess , 1997) 참조 .
18) 특히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협동학습 (c ollab or at iv e learn in g )이 최근 호
응을 얻고 있는데 , 이 개념은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b ody of Chr is t )으로 이
해하려는 신학적 이해와 상당히 부합된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자세한 것은

Dyk , T he Craf t of Chr is t ian T eaching , pp . 121- 12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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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위와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은 몇가지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여기서 세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자율성만큼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보장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 대답은 상당히 회의적이다. 물론

제7차 교육과정이 과거보다 각급 학교 및 학생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데 큰 진

보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만큼의 학교 자율성이 보장되었는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여전히 엄

격한 중등교육의 평준화정책이 실시되고 있고, 특히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통

제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습자의 선택권

만 보장된다면, 학교는 수요자 중심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철학이 분명한 교육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그

것은 정부도 스스로 인식하고 있듯이, 제7차 교육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학생수를 적정수준으로 줄이는

정책이 요청되며, 그에 따른 재정적 요인의 뒷받침되어야 한다.19) 비록 정부가

지금부터 교사의 수급과 학생수 줄이는 사업에 매진한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이미 제7차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것이 실효를 거둘지 의심

스럽다. 다시말해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야 절

차상 옳지 않았나 생각된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이점을 심각히 고려하여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통해 수월성과 평등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

된다. 사실 수월성과 평등성이 동시에 추구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앞에서 언

급했듯이, 수준별 교육과정이 우열반제도로 전락될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대학입시라는 공룡과 같

은 현실 앞에서 얼마나 그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결국 제7차 교육

과정은 이론상으로는 적절하지만, 그 시행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교육의 현실이

19) 교육인적자원부,「21세기 학교교육의 청사진: 제7차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의 발전전망」,

『교육과정자료74(2001.7)』, 87- 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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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관계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IV . 제 7차 종교 교육과정의 비판적 성찰

1.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종교 교육과정

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교교육을 통해 온전한

인격형성과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의 양육이라는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자리잡도

록 하는데 중점이 있다.20)그러면 제6차 종교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교양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21) 속에 잘 반

영되어 있는데, 크게 네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과거의 종교 교육

과정이 교양교육이라는 맥락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오히려 종

단의 신앙교육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제7차 종교 교육

과정은 종단의 신앙을 주입하는 신앙교육적 성격보다 종교학적 성격을 강화함

으로써 교양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는 과거의 종교 교육과정이 너무 지식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학습자

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목으로 이해되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종교과목을 비롯

한 교양교과들은 추상적인 특수 내용 및 용어, 고답적이고 훈계적인 내용이나

소재가 아니라, 학생들 자신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나 쟁점을 소재

로 교과를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내용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점이

다.

셋째는 종교교과를 비롯한 교양교과들이 민족, 종교, 계층 성역할 등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사고하고, 특히 지식을 접할 때 비판적으로 사고하

게 함으로써 잘못된 신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진술은

종교 교육과정이 종교학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20) 유위준·정진홍·김윤성, 「종교」,『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 (교양)』, (교육인적자원부,

2000).

21) 유위준·김영일, 「교양총론」,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교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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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넷째는 종교 교육과정이 학습자들의 개인적 관심과 흥미, 필요와 요구를 적극

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고등학교까지의 수업이 그 자체로 인격의 도야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종교 교육과정을 접근하겠

다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결국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건전한 인격도야를 위한

교양교육을 위해 종교학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종교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

다.

2.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구성체계

1)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제6차 종교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볼 때,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그 편성과 운

영의 면에서 볼 때 몇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래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중학교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교과는 한문, 컴퓨터, 환

경, 기타 필요한 교과로 한다 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 선택교과

중 기타 과목으로 종교교과를 설정하여 시도 교육청의 필요한 절차를 받아 운

영하였으나, 제7차 종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재량활동 (연간 34∼102시간)의 기

타 선택과목으로 종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거나, 창의적 재량활동시간(34시

간)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양선택과목(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

교, 환경과학, 기타) 중 종교과목을 개설 4단위 이수(3년간 2개 학년만 가능)하

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10학년)

의 경우 교과 재량활동 중 선택과목에 배정할 수 있는 4∼6단위 중에서 종교과

목으로 개설하거나, 창의적 재량활동(2단위)을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고

등학교 2,3학년의 경우는 선택과목에 배당된 136단위 중에서 학교가 28단위 이

상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기독교 사학의 경우는 선택과목을 지정하여 종교과목

을 개설할 수 있게 되어있다.22)

22) 홍영일, 「기독교학교 교육에서 바라본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 : 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과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 『기독교학교에서 바라본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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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면,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운영 및 편성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중학교의 경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 10학

년)이 시행되는 시기로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해 종교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재량활동은 교과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되는데[편제-

나- (2)], 교과재량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과목 학습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의

심화 및 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

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 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기

본지침-가- (3)]. 따라서 중학교의 종교 과목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에

따라 창의적 재량활동(연간 34시간)으로 운영되거나, 교과 재량활동 (연간 102시

간)의 기타 선택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활동(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을 통하여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둘째,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교과재량활동 중 선택과목에 종교과목을 배정

할 수 있고, 창의적 재량활동시간 (연간 2단위)을 이용하여 종교수업을 할 수 있

다. 물론 특별활동을 이용하여 종교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다.

셋째, 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는 한문·교련·교양군에 속해있는 일반선택과

목 중 종교교과를 통해 종교교과를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활동 (2년간 8단

위)을 활용하여 종교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제6

차 종교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가 종교과목을 부과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급별지침- (나)-②-㉰;학교급별지침- (다)-⑧]는 지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종교계통의 모든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종

교과목을 부과할 때, 복수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과목의 하나

인 종교교과는 다른 선택과목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제점(공청회자료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총회교육부, 2001. 8. 14), 3- 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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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종교교과 확보에 대한 자료

6차 7차 문제점

중학교

선택교과는 한문 , 컴퓨터 ,
환경 , 기타 필요한 교과
로 한다 .

(2001년 1학년부터 )
재량활동시간136시간=교과+창의적

(=주당4시간 )
창의적 재량활동 3 4시간 (주 1시
간 )
(2002년 고1적용 )
재량활동 204시간 (=주당6시간 )
창의적 재량활동 2단위

6차에도
종교 란 단어

는 빠짐 .

고등학교

복수과목

편성요구

(6차와동일 )교양선택과목 :철학 ,논리학 ,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
교 ,환경과학 ,기타

(2,3학년 )
일반교양선택과목 :(6차과목 +진로와
직업 )

(기독교학교연맹 99.7 .14제공 )

2)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구성체계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념을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어떠한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할 것인가를 국가수준에서

정해놓은 공통적·일반적 기준 23)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준거에

따라 종교 교육과정도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틀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곧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교수-학습방법, 5. 평가이다. 좀 더 구체

적으로 진술하면 아래와 같다.

(1) 성격

성격은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성격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종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시킴으로써,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을 탐구함으로써 건전한 종교관을 주려는데 그

23) 교육부, 『함께 만들어가는 제7차 교육과정: 문답으로 알아보기(교사용)』(교육부, 2000),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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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의 성격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다양한 종교간의 대화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전인적 인간상을 기르는데 종교 교육과정의 기본적 성격이 있음을 밝

히고 있다.

(2) 교육목표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교육목표로서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는 지

식을 습득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

운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을 확충하며,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바람직한 생

활태도를 기른다 는 점을 밝히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로서 제7

차 교육과정은 다음 여섯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궁극적인 가치와의 만남을 통하여 종교적 인격을 기르며 , 자기 성찰과 체험을

토대로 하여 종교적 가르침과 의식 및 공동체를 이해한다 .

②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 세계 여러 종교의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③ 인간이 유한하고 불안한 존재임을 깨닫고 , 우리의 생활 터전이면서 아직 신비

한 존재로 남아 있는 우주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

④ 외래 종교 사상을 수용한 과정과 한국의 무속 신앙을 이해하고 , 건전한 종교생

활을 통하여 자아 실현과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⑤ 종교 공동체의 이념과 기준을 이해하고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 공동체가 분

담하고 있는 역할을 인식하여 긍정적 측면을 배운다 .

⑥ 특정 종교의 경전과 교리 및 역사를 배우고 익혀서 , 각자의 신앙심을 키우고 ,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24)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에 반영된 주된 특징은 종교교육이 단순히

추상적인 지식습득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종교와 관련된 학생들의 실제 삶에

도움을 주게 한다는 종교 교교육과정 개정의 취지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실천(prax is ) 지향적인 종교 교육과정을 교육목표 속에 반영하

24) 제7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 15호 [별책17], 8-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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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시도한 점이다. 결국 종교 교육과정의 기본목표는 ① 학생으로 하여금 폭

넓은 종교에 대한 이해를 통해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케 하고, ②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어려운 인생 문제를 신앙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신앙심을 확충하

며, ③ 다른 종교를 포용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종교인으로 교육시키는데 목

표가 있다.25)

(3) 교육내용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여덟가

지 단원영역을 선정하여 조직하고 있다. 그것은 <표2>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처럼, ① 인간과 종교, ② 종교경험의 이해, ③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④ 세계종

교와 문화, ⑤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⑥ 한국종교와 문화, ⑦ 종교공동

체, ⑧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이다. 그런데 이상의 여덟가지 단원은 크게 네부분

으로 다시 구성된다. 첫째 부분은 종교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종교 일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단원들이다(1, 2단원). 둘째 부분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 존재하는 종교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는 단원들이다(3,4단원). 셋째 부분

은 종교와 관련된 인간, 자연,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단원들이다 (5,6,7단

원). 그리고 넷째 부분은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을 다루는 부분으로써 각 종단

학교의 현실을 고려하여 해당 종교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8단원).

이상의 내용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과 크

게 차이가 없으나 크게 세가지 점에서 주목을 끈다. 첫째는 3단원의 서로 다른

종교전통 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종교를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시도한 것이다. 둘째는 5단원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를 새롭게 선

정한 점이다. 아마도 최근 생태계 및 생명윤리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회

적 문제를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듯 하다. 셋째는 종교 교

육과정의 전체적인 내용이 주로 종교학적 시각 속에서 다양한 종교를 보다 체

계적으로 이해를 시도한 점이다. 특히 기독교를 포함한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

상을 소개하는 부분은 전체의 1/ 8에 해당하는 오직 한 단원(8단원)으로서 아주

미약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종교에 관한 일반적

인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개별종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25) 유의준·정진홍·김윤성, 「종교」,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교양)』,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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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는 특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표2> 종교 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

영 역 내 용

1. 인간과 종교
·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 해결 ·종교의 의의와 역할

2. 종교 경험의

이해

·여러 가지 인생문제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경전과 종교 규범 ·종교의식과 종교적 실현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종교 사상과 배경 ·참된 것과 깨달음

·종교의 특성 이해

4. 세계 종교와

문화

·유교와 도교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와 기타 종교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다양한 인간관 ·종교적 인간관

·종교적 자연관 ·과학과 종교

6. 한국 종교와

문화

·한국 불교와 문화 ·한국 크리스트교와 문화

·한국 유교와 도교 문화 ·한국 무속 신앙과 민족 종교

7. 종교 공동체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종교의 사회적 기능

·종교간의 화해와 공존 ·종교적 인격형성

8.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

·경전, 교리, 역사 ·한국종교와 문화 창조

·종교적 생활 ·나의 종교적 생활 설계

(4) 교수-학습방법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과정에 관한 구체적

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종교교육의 특성에 맞는 교수-

학습방법을 제시한 점이다. 특히 생활경험을 활용한 토론식 수업, 다종교 상황

을 고려한 배타적 발언의 자제 및 성급한 단정이나 결론의 지양, 개별종교 단체

에서 제작한 시청각자료의 활용권장, 그리고 수업과 평가의 연계를 통한 학생의

흥미 자극 등이 고려되어야할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물론 교수-학습과정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소개되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으나, 소개된 여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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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을 통해 과거 보다 창의적인 수업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5) 평가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이 제6차 교육과정에 비교하여 발전된 또 다른 형태는

교육평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다. 특히 교사가 다양한 학습상황에

서 학생의 수행과정을 평가함으로써 학생의 학업수행과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

지도록 제시한 점은 주목을 끈다. 다시말해 객관식 위주의 평가방식보다 논술식

및 토론과 의견발표, 사회봉사를 통한 실천, 관찰과 면접, 그리고 감성지능과 연

결된 정의적 내용을 평가하도록 제시한 점은 시사적이다.

<표3> 제6차 종교 교육과정과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비교26)

구 분 제6차 교육 과정 제7차 교육 과정 비 고

교육

과정의

구성

o 교육 과정을 최초로 구성 o 교육 과정 구성의 체계화

〔구성 체제〕

1. 목 표
2. 내 용
3. 유의점

〔구성 체제〕

1. 성 격
2. 목 표
3. 내 용
4. 교수·학습 방법
5. 평 가

o 교육과정 구성의
체계화

성격 (공식적 제시 없음)

o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보편적 이론 이해

o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과
탐구를 통한 건전한 종교관

정립을 위한 과목

o 종교 과목의 성

격

명시

목표

ｏ 총괄 목표

-종교에 대한 지식과 보편
적 이론 이해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 극복

-자신의 삶과 인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ｏ 총괄 목표

-종교에 대한 폭넓고 균형 있
는 지식을 습득과 건전한 종

교관 정립

-인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심 확충

-타 종교를 포용하고 국가 사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 생활 태도 함양

ｏ 하위 목표 : 6개 항목

o 학생 중심의 목

표

진술

o 구체적인 하위
목표 제시

26) 유위준외, 앞의 책,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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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6차 교육 과정 제7차 교육 과정 비 고

내용

ｏ 영역별 내용

(1) 인간과 종교
(2) 세계 문화와 종교
(3) 한국 문화와 종교
(4) 종교 경험의 이해
(5) 현대 사회와 종교
(6)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
상

ｏ 내용 체계

ｏ 영역별 내용

(1) 인간과 종교
(2) 종교 경험의 이해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4) 세계 종교와 문화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6) 한국 종교와 문화
(7) 종교 공동체
(8)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o 내용 영역의
구체화

o 보편적 종교 교

육

내용 강화

교수

학습

방법

(공식적 제시 없음) ｏ6개 항목

o 종교교육의 특성
에 맞는 교수 학

습

방법 적용

평가 (공식적 제시 없음) ｏ5개 항목
o 다양한 방법의

평가

3.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비판적 평가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편성·운영, 및 구성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선 첫째, 교육과정이론의 측면에서 볼 때,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교육과정이론을 체계적으로 활용

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7차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과정이론가들이 중시하는 교육과정 체계 (sy st em ), 곧 교육목표, 내용선정,

교육조직, 평가 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통주의 접근이 간과했던 교육목표의 효율적 성취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제시함으로써 제7차 교육과정이 개념-경험주의 접근 위에 서 있음

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그리고 교수-학습과정 및 평가의 방법들을 구체적

으로 제시한 점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제시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교양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접근되고 있는 독특성

을 갖는다. 달리말해 종교 교육과정은 특정한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설계된 교육

과정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교양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점에서 그

독특성이 있다. 이것은 종교 교육과정이 단순히 종교계통 사립학교만을 위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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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이 아니라 8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은 공립학교에서도 활용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27)

셋째,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으로서 신

앙교육적 접근과 종교학적 접근을 병행시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신앙교육적

접근이란 종교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호교론적 관점을 지닌 가치지향적

접근을 의미하고, 종교학적 접근이란 가능한 한 가치중립적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종교를 교육하고자 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양자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

은 채, 종교 교육과정은 그 목표와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7차 종교 교육

과정은 신앙교육적 접근과 종교학적 접근 중 후자에 보다 큰 무게를 두는 경향

을 보인 점에서 주목을 끈다. 현재 종교계통 사립학교의 공교육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이 양자의 접근방법은 어쩔 수 없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처럼 보인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몇가지 한계를

갖고 있는데, 연구자는 세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교육적 종교교육 사이의 갈등을 공존시킴으로써 갈등

을 해결하기보다는 잠시 덮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듯

이 종교학적 접근을 더 선호하는 듯한 내용구성은 많은 종교계통 학교로부터

불만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교육당국의 정책이 궁극적으로 새롭게

수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다시말해 교양교육 차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해 종교

학적 종교교육과 신앙교육적 종교교육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

하고 또 타당하지 않나 사료된다. 왜냐하면 종교학적 종교교육은 종교계통 학교

를 넘어서 모든 일반학교에서도 교육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앞으로 그 범위가

사립학교를 넘어 공립학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신앙교육적 종교교

육은 사립학교를 탄생시킨 근본적인 동기임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종교계통 학

교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것

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종교교육 정책이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교육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상당한 불균형

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사실 기독교학교에서 가르

쳐야할 종교 교육과정은 기독교적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

27) 현대사회연구소, 『중·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실과 개선방향: 도덕교육에의 기여를 중

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1994, 49쪽); 유위준·정진홍·김윤성, 「종교」,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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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은 오히려 더 철저하게 종교학적 관점만을 확대시

킴으로써 성서를 비롯한 기독교를 교육하는 기회를 축소시키고 있다(전체의 1/ 8

단원만 특정 종교의 내용). 물론 일방적인 기독교의 교리나 역사를 학습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독교적 관점에서 충분히 교양교육

을 수행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종교적 주제들을 비판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이 후에 개정될 때, 각 종단의 입장이 보다 더 반

영된 교육과정으로 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은 기독교의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기독교 전통을 간

과한 채 어느 하나로 축소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개신교와 천주

교가 많은 부분에서 공통된 전통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차이점도 있는 것

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 내의 다양성도 염두에 둘 때, 종교교재의 다

양성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은 1단원으로부

터 7단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크리스트교: 가톨릭교회와 개신교를 포함하는 의

미로)를 단순화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그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

라서 종교교재가 각 교단에 의해 만들어져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의 인

정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보다 융통성있는 인정과정이 요청된다.

넷째,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전문성있는 종교교사의

양성이 시급하다. 사실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만들어가는 교

육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니

라 교육의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때, 교사의

주도적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종교교재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종교학적 시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종교학과가 개설된 대학도 몇 안될 뿐만 아니라, 그 종교학적 관점

을 갖고 종교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는 더더욱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각 교단

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거나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한 자들이 종교교육 교

사로 일하게 되는데, 그들이 충분히 종교학적 훈련을 받았을 가능성은 희박하

다. 따라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 전문성있는 종교교육 교사의 양

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교육에서의 효과적인 종교교육을 위

해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신앙교육적 종교교육이 서로 인정되고 존중되는 협력

적 분위기로 발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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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기독교학교의 효율적인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운영

1. 제7차 종교 교육과정과 기독교학교의 반응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여려 유관단체로부터 제7차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목을 끄는 또 다른 한 목소리는 기독

교학교를 중심으로 한 비판의 소리이다. 특히 기독교대한감리회 계통의 여러 단

체들이 제7차 종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제기한 호소문은 많은 종교계통의 사

립학교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 은 성경교과의

고유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 즉 고등학교의 경우 성경교과를 복수선택

교과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 특히 1학년의 경우엔 학기당 이수과목을 10과

목으로 제한하고 있어 성경교과를 정규시간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리고 중학교 교과과정에서는 성경교과가 차지했던 시간을 재량활동으로 대신

하게 하여 성경교육이 존폐의 위기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성경교과를 가

르치는 중요사안을 학부모 대표와 지역인사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

치도록 한 처사 역시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과 성경교육 시행의 큰 걸림돌이 되

고 있습니다 .28)

이 호소문에 나타난 것처럼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기독교학교의 불만은 크

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의 경우, 종교과목을 복수선택과목

으로 규정한 점, 둘째, 중학교의 경우 성경교과를 재량활동으로 대신케 한 점,

셋째, 성경교과 운영시 학부모 대표와 협의할 것 등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각

불만을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불만은 종교과목을 필수가 아닌 복수선택과목으

로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이 종교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가 깔려있

다. 이것은 학교의 교책과목을 학습자 중심의 선택과목으로 전환함으로써 발생

할지도 모르는 학교의 정체성 위기를 기독교학교가 문제삼는 것이다. 이에 대해

28) 기독교학교 성경교과 부활을 위한 호소문, 2000년 3월(기독교대한감리회 계통학교 협

의회, 계통학교 교장회, 교목회, 대학교목회, 학원선교회, 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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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두가지 의견을 밝히고 싶다. ① 제7차 교육과정이 학습자의 선택권을

확대시킨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학교의 설립주체인 사립학교

의 자율성이 먼저 보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자의 선택권 보장은 교육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종교계통 사립학교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이 선

행될 필요가 있다.29) ② 기독교학교에서 성경교과가 선택으로 전환되었다고 하

여, 그것이 마치 종교교육의 사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다시

말해 성경교과를 비롯한 기독교관련 교과목이 학습자 중심의 흥미롭게 창조적

인 과목으로 운영된다면, 선택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종교과목은 많은 학생들

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학교가 성경교과의 존폐를 걱정하는 이

면에는 지금까지 성경과목이 많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학교는 성경과목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불만은 성경교과를 재량활동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기독교학교가 오히려 과민반응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가 판단하기에 성경교과

를 재량활동으로 할 때, 기독교과목이 존폐위기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가 재량껏 더 활발한 종교활동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

면 재량활동은 제6차 교육과정보다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 더욱 확대되었기 때

문이다 (중학교의 경우, 주당 1- 2시간에서 주당 4시간으로 확대; 고등학교의 경

우, 제6차 교육과정에는 없었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는 고1학년에 주당 6시간으

로 확대). 특히 재량활동이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된

영역으로, 충분히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불만은 종교과목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와 협의를 거칠 경우, 기독교학

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기독교학교의 위기의식이다. 이러한 위기의식

은 적어도 현 교육체제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당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만

은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고 있지 않고 추첨에 의해 학생을 배

정 받는 상황에서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다. 만약 기독교학교가 성경

29)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립학교법과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기독교계통학교의 대

응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원용상,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부당성」, 그리고 서정화, 「고

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독교학교에서 바라본 국가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공청회자료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총회교육부, 2001. 8.14)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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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의 교육을 위해 학부모와 협의할 경우, 기독교인 학부모는 당연히 찬성할

것이고, 비기독교인 학부모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학교

의 기독교인 학생수가 전체의 20% 내외를 차지한다고 할 때, 성경교과의 채택

여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 점에서 기독교학교가 성경교과의 개설을 위

해 학부모와 협의해야한다는 논리는 기독교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학교(사립학교)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먼저 보장되는 것이 종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일 것이다.

2. 종교 교육과정 개념의 재개념화

중등학교에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교육

의 각 주체들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큰 변화는 종교 교

육과정의 개념을 바꾸는 일일 것이다. 과거 종교 교육과정은 적어도 다음과 같

은 세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종교 교육과정

은 종교과목을 가르치는 종교수업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종교교

육이 주로 종교과목 (성경과목)을 전달하는 수업시간과 동일시했음을 의미한다.

마치 국어, 영어, 수학을 교육하는 것처럼 종교에 대한 교육도 하나의 과목을

교육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둘째, 과거의 종교 교육과정은 교과서와

동일시되었다. 그래서 특정 종교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데 교과서만큼

중요한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종교 교육과정은 종교교과서로 동일시되었다. 셋

째, 종교 교육과정은 특정한 종교적 지식으로 간주되었다. 특정한 종단에 의해

선정되고 국가에 의해 검 (인)정된 지식만이 옳은 종교적 지식으로서 그 타당성

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 교육과정의 개념은 제7차 교육과정의 등장과 함께 이제

위기를 겪고 있다. 우선 종교과목으로 동일시된 종교 교육과정은 변화를 요구받

고 있다. 왜냐하면 교과목이 축소되고 (10과목이내로), 학습자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종교과목은 많은 학습자들로부터 외면될 가능성이 커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교과서로 동일시되던 종교 교육과정이 제7차 교육

과정에 와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의 개념으로 수정되고 있다. 여기서 아직

종교학적 종교교육에 익숙지 않은 교사들이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성격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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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주어진 교과서를 새롭게 재구성해야할 수 있을지 의심스

럽다.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종교적 지식으로 동일시되던 과거의 종교 교육과

정은 이제 학생의 자율적 과목 선택권 행사와 종교학적 종교교육의 정책에 따

라 얼마나 그 자리를 지탱할 지 의심스럽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학교의 종교 교육과정은 어떤 맥락으로 수정되어 재개

념화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기서 연구자는 새로운 종교 교육과정의 의미로

다음과 같이 세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이 교과목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여기서 교육과정이란 전통

주의자들이나 개념-경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육과정의 개념이 아니라 재개념

주의자들이 공유하는 교육과정의 개념이다. 즉 종교 교육과정이란 어떤 객관적

실재 (종교교과목이나 교과서 등)가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학부모가 함

께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경험되고 실천되는 일종의 초월의 과정 (tr an scen dent

process )으로 개념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7차 교육과정이 궁극적으

로 지향하는 바 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종교 교육과정은 이제 특정한

종교 교과목을 가르치는 수업시간으로 축소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학교생활

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종교적 초월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실천적

삶의 과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학교의 종교 교육과정은 고정된 교과서로부터 벗어나 과감히 교

과서를 학교의 현실과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는 재구성적 활동 곧 만들

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재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이 적극

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으로써, 과거보다 더 복음적이고 바람직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셈이다.

셋째, 기독교학교의 종교 교육과정은 특정한 권위적 지식으로부터 벗어나 종

교교육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서로 협의하는 대화적 지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당연시되었던 교단이 제시한 권위적 지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이다. 이

러한 비판적 대화를 통해 교육주체들은 왜곡된 지식을 수정하고, 기독교적 지식

을 새롭게 재구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종교 교육과정이 초월을 향한 실천의 과정 , 재구성적 활동 , 그리고

대화적 지식으로 재개념화될 때, 기독교학교는 제7차 종교 교육과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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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7차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시

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종교 교육과정의 개념이 앞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것처럼 새롭게 재개념화될

때, 기독교학교는 어떻게 종교교육을 창조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연구자는

여기서 그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과목

(성경과목 혹은 종교교과)만을 종교교육의 전체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교과목 속에 기독교적 지식과 정신이 스며들게 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

것을 위해 기독교학교에서는 가능한 모든 교사들로 하여금 기독교 정신에 따라

자신의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어를 가르칠 때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기독교적 정신 (사랑)이 스며들도록 교육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사가 고정된 모든 교과서를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할 때, 가능한 한 기독교적 관점 속에서 교과서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작

업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종교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과거의 종교교육이 종교과목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과감히 인성교육 중

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실 기독교적 종교교육이란 기독교적 앎과 기독

교적 삶을 일치시키려는 의도적인 교육적 활동 30)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의 종

교교육은 앎의 차원에만 머문 아쉬움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삶의 차원에서

학습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더 효과적인 종교교육이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종교교육은 인성교육의 맥락에서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예배나 종교행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웃

을 향한 봉사활동이 기독교적 앎(진리)과 기독교적 삶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독교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종교수업 시간이나 종교교재를 통해 이

루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성례전적 존재 (sacram ent al being s )들을 통해 이루어진

다. 여기서 성례전적 존재란 교사를 비롯한 학교환경, 그리고 모든 주변의 작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한 표지가 된다는 점이다. 사실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의 목

30) 손원영, 『기독교교육과 프락시스』, (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7- 1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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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교사가 성례전적 존재의식을 가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생은 교사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학교의 기독교적 분위기를 통

해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이 신앙교

육적 접근보다 종교학적 접근을 선호하기 때문에, 더욱더 성례전적 존재의식이

교사와 학교환경에 요청된다.

V I. 결론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이래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수준별 교

육과정,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학습자 중심의 선택 교육과정,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 그리고 수행평가 등 다양한 교육학적 용어들이 이제 낯설지 않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징들은 교육과정이론의 측면에

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훌륭한 제7차

교육과정이 실제적으로 의도된 만큼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

비와 시행이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교육당국은 교사수급 및 재교육, 그리고 학

급당 학생수의 감축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함께 제7차 종교 교육과정은 기독교학교로 하여금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변화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독교학교는 종교 교육과정

의 개념을 더 이상 종교교과목으로 제한하기 보다 오히려 더 넓은 차원으로 개

념화하여 실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독교학교는 인성교육의 맥락에서 종교교

육에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일

반 공립학교도 종교과목을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고려하는 것도 학습자의 전인

교육을 위해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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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7th N at ion al Re lig iou s Curricu lu m

for Chris t i anity an d Chri s ti an S ch oo l in K ore a

S ohn , W on - Y oun g

(Seou l Chr i s t i an Uni ver s i t y )

《Abstract》

T his paper a im s at an alyzin g cr it ic ally th e 7th N at ion al Relig iou s Curr iculum for

Chr is t ian ity (NRCC), w hich h as b een dev elopin g sinc e 2000, an d pr ov idin g s om e ideas

for effect iv e oper at ion of NR CC at Chris t ian sch ools in Kor ea . M or e specifically , th is

paper , fir s t of all, descr ib es follow in g r esult s th at r es earch er w ould try t o an aly s e t h e

7t h NRCC : (1) Com par ed w ith th e 6th on e, it h as a ch ar act er is t ic s t o dev elop

curr icu lum b as ed on conceptu al- em pir icis t s ' curr icu lum th eories w hich w ould

em ph asize on effec t iv en es s an d s y st em of curr icu lum . (2) A s th e 7t h NR CC focu s es

on lib er al educat ion , public sch ool w ill b e able t o s elec t it as on e of th e lib er a l ar t s

lik e Chris t ian sch ool. (3) T h e 7th NRCC h a s a ch ar act er is t ic s t o in t egr a t e t h e tw o

differ ent funct ion s of curr icu lum dev elopm ent , i .e ., faith educat ion al appr oach an d

r elig iou s appr oach . T h e form er is m or e focu s ed on support in g ev an g elic al m is s ion s t o

s tu dent s , th e lat t er is h ighly r elat ed in objec t iv e un der s t an din g on Chr is t ian ity as on e

of v ar iou s r elig ion s . (4) Bec au s e of unb alance b etw een t w o appr oach es in spit e of

try in g t o in t egr at ion , th e 7th NRCC h as a pos sib ility n ot t o b e accept ed fr om m any

Chr is t ian sch ools an d K or ean chur ch es as w ell . (5) T h e 7t h NR CC h as in clin ed t o

r educe m any Chris t ian tr adit ion s in t o on e t r adit ion . (6) In or der t o s ucceed in

effect iv e im plem ent at ion of t h e 7th on e, it is v er y ur g ent t o r ecr u it t h e pr ofes s ion al

r elig iou s t each er s an d t o tr ain th em as s oon as pos sib le th ey c an .

B as ed on th es e ex plan at ion of ch ar act er is t ics on th e 7th NRCC, las t ly , th is paper

at t em pt s t o pr ov ide a pr opos al for Chris t ian sch ool by su g g est in g r econ struct ed ideas

in four w ay s : (1) Chris t ian sch ool is r equir ed t o r e- c lar ify t h e defin it ion of

curr icu lum as "pr act ical pr oc es s t ow ar d tr an scen den ce ," or "m akin g curr icu lum " in

t erm s of r econ ceptu alis t s , w h o ar e in t er es t ed in curr icu lum as pr ax is r at h er th an

obj ect iv e r eality lik e t ex tb ook . (2) Chris t ian sch ools an d r elig iou s t each er s sh ould b e

ov ercom e th e n arr ow m eanin g of r elig iou s educat ion th at it w ould oft en b e r eg ar 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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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s Chris t ian subj ect - m att er s lik e r elig iou s/ Bible clas s es . In s t ead of th at , th ey n eed

t o im bu e all k in ds of s ubj ect m att er s an d stu den t s ' m in d w ith Chris t ian v alu es . (3)

T h e r elig iou s educat ion focu s ed on subj ect m att er or Chris t ian dogm a - c ent er ed

educat ion in K or ean Chris t ian sch ool, is r equir ed t o tr an sform int o

per s on ality - c ent er ed educat ion w hich is m or e r elat ed in hum an e r elat ion ship b as ed on

conv er s a t ion an d encount er . (4) Chris t ian s ch ool n eeds t o cr eat e an Chris t ian

env ir on m ent w h er e t each er s an d stu dent s could m ak e feel God ' s lov e . T h e pot ent

effect on r elig iou s educat ion is r ea lly high n ot thr ou gh th e clas sr oom but sch ool

env ir on m ent s lik e t each er s at t itu de an d sch ool ' s educat ion al s et t in g s w hich is

un der s t ood as a "s acr am ent al b ein g s " t ow ar d God.

K ey W or ds : th e 7th N ation al R elig ion s Curr iculum , r ec onceptu alizat ion , m akin g

curr icu lum , chris t ian sch ool, fait h - cent er ed educat ion , r elig ion - cent er ed appr oach .


